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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
에 머물면서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루살
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3)고 말씀하신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인가? 첫째는,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하실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이다. 우
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둘째는, 
그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
래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셋째는, 그가 승천하셔야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
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해서 각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
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원래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대제
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히 8:1),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이처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
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쁜 소식, 복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6)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께
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어떤 우주 공간이 아니라, 하
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의 결과가 예수님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해당되
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 앉음이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며 진
리인가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사건과 진리만이 아니라, 지
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속에서 반드시 누리게 되는 사실과 진리와 특권과 복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높아지심, 승귀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그를 만유의 주로서 높이 세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
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0-22)고 말씀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
활 승천으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다함은 이전과는 달리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이 인정하고 수긍
하도록 온 천하에 밝히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도 살리신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택
하신 백성들을 그의 보좌에 앉히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을 승귀케 하신 하나님은 그 때 이미 그의 택
하신 백성들도 승귀케 하셨다.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승귀하심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은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도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다!    


